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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,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

현장 안전점검
 이지효 기자  승인 2025.08.24 14:26

온·습도계 비치 여부, 충분한 소금·얼음 제공 등 살펴

▲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보은군 수한면 율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점

검을 실시했다. /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

［중부매일 이지효 기자］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최현수)는 지난 22일 충북 보은군 수산

면 율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실시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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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℃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

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작업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.

현장을 방문해 작업 전 안전회의(TBM) 활동을 통해 온열질환의 건강증상과 예방 조치 등이 근로자들에

게 잘 전달됐는지 확인했다. 또한 작업장소에 온·습도계가 비치돼 있는지,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이

제공되고 있는지, 그리고 가까운곳에 그늘진 장소(그늘막 등)와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

온열질환 예방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.

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은 “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온열질환

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지켜주기를 당부한다”며 “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

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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